
5-2 긴급돌봄센터 등 돌봄클러스터 구축

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

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-

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(진도율) 85%

주관부서 가족행복과 협업부서 -

공약실명제 과장 김홍태(6470), 팀장 노화진(6212), 담당자 이정태(6672)

□ 현황 및 정책 목표

  ㅇ 현황

    -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사업 간 연계성 부족으로 통합적 

서비스 제공 한계

    - 돌봄 서비스 질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서비스 홍보 

부족

  ㅇ 정책 목표

    - 사업별 특성을 살린 돌봄 클러스터 구축

    -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 확충

    - 돌봄 서비스 통합 안내 창구 개설

□ 사업개요

  ㅇ 사업위치 : 김천시 전역

  ㅇ 사업규모 : 개별 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및 통합 안내 서비스 마련

  ㅇ 사업기간 : 2025 ~ 2026

  ㅇ 사 업 비 : 14,540백만원(국비1,515, 도비1,957, 시비11,068)

  ㅇ 사업내용 

    - 맘지원센터(가칭)를 중심으로 돌봄 클러스터 구축 



      

     ·맘지원센터(가칭) 

      : 다함께돌봄센터(지역 내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)

      : 장난감도서관(영유아 가정에 다양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)

     ·365어린이집(센트럴자이, 율곡, 모암, 개령)

      : 야간 및 주말에도 운영되는 보육 서비스 제공

      : 맞벌이 가정 및 긴급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 돌봄 지원

     ·아이돌봄서비스

      :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 내 맞춤형 돌봄 

서비스 제공, 시간제ˑ종일제 등 가정의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

     ·다함께돌봄센터(율곡, 황산, 꿈자람)

      :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, 학습지도, 간식 제공 

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운영

     ·119돌봄센터

      :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

    - 돌봄 통합 접수 창구 운영  

     · 김천시청 가족행복과 가족여성팀이 컨트롤타워 역할과 수합 및 안내



    - 김천시 돌봄 지도 구축

     ·각 사업을 지도를 통해 정보 확인 및 서비스 연계

 



□ 연차별 추진계획

연도별 주 요 사 업 내 용 비고

2025

- 사업별 돌봄 현황 분석 및 수요 조사

- 통합 정보시스템 활용 

- 돌봄 지도 구축

2026 - 돌봄클러스터 평가 및 보완

2026~ - 돌봄클러스터 확대

□ 연도별 사업비 투자실적 및 계획
(단위:백만원)

재원별
총사업비

(A+B+C)

기투자

(A)

임기내 투자계획(B) 2026
하반기 
이후
(C)

소계 2025
2026

상반기

계 14,540 5,745 8,795 8,795

국비 1,515 1,135 380 380

도비 1,957 1,280 677 677

시비 11,068 3,330 7,738 7,738

민자

기타

□ 추진일정

세부추진사항
2025 2026 2026 이후

1 2 3 4 1 2 3 4 1 2 3 4
사업별 돌봄 현황 
분석 및 추가 발굴 
통합 정보시스템 

개발 및 운영
돌봄 통합 접수 

창구 운영
성과 평가 및 개선 

방안 도출



□ 공약달성 확인지표

지표명 단위 목표 2025
2026 

상반기

2026 

이후

사업별 돌봄클러스터 구축 개 10 9 1

통합 접수 창구 개설 개 1 1

돌봄지도 구축 개 1 1

□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

  ㅇ 사업별 독자적 운영체계로 인한 연계 협력의 어려움

    - 사업별 담당자 정례회의 개최 및 성과 공유

  ㅇ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접근성 및 연속성 확보 문제

    - 원스톱서비스 제공구축 체계, 돌봄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

맞춤형 서비스 안내 및 연계

□ 기대효과

  ㅇ 사업별 특성을 살린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서 

맞춤형 돌봄 제공

  ㅇ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원스톱 안내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

    -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

    - 돌봄지도 제작 배포

  ㅇ 돌봄 서비스의 일상화로 양육 부담 감소,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 마련


